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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 효과적 금융지원을 위해 현장으로,

- 현장의 니즈를 반영해 금융의 효과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

□ 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채산성

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중견기업들이․ 느끼는 현장의 온도와 니

즈를 직접 체감하기 위해 월 일 인천 남동공단 등에 소재한2 18 기업을

방문하고 여명의, 10 거래 중소중견․ 기업 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CEO

개최하였다.

방문기업※

주 아모텍 칩바리스터 소형 모터 안테나 제작- ( ) ( , , GPS )
주 이오시스템 야간투시경 등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작- ( ) ( )

□ 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오늘의 기업은 도약이냐 도태라는“ ‘ ’

성장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만이 생존할 것”

이라며 수출입은행도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량 수출중소중견기업․
지원을 강화하고,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유기적



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를 위해 김 행장은 “앞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니즈를․ 면밀히

분석하여 새로운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금융지원의

실질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“라고 밝혔다.

○ 월 일 월 취임사에서2 7 ( ) 현장친화적인 소통을 강조하였던 김 행장은

중소기업의 영업환경과 니즈를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지원체제 구축시

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지체 없이 실행한 것임.

앞으로도○ 고객기업 방문 간담회 개최 등 현장중심의 경영을 통해 고객,

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할 것임.

□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금년에도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우수하지만 해외

진출 경험이 일천하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계속, ․
해서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○ 또한, 녹색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녹색수출 유망기업들을 적극적으로

발굴해서 기술력 확보에서 수출화까지 각 과정에 맞는 맞춤형

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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